
엘리사의 사역 (2)

: 아람 군대와 관련된 두 사건

권혁승 교수의 <남북 왕조의 멸망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> 5강



1. 엘리사의 사역 중 아람 군대와 관련된

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?

2.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?

3. 두 사건을 통해 배우는 기적의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?

오늘의 포인트



1. 엘리사를 체포하러 온

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함

(열왕기하 6장 8~23절)



a.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사는 왕의 정치적 고문 역할을 함
b. 엘리사는 왕에게 아람 군대의

진 칠 장소와 경계할 곳을 미리 알려줌
c. 아람의 군사 비밀을 알게 한 인물이 엘리사임이 드러남

“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
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
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
고하나이다” (12절)

1) 문제의 발단 (6:8~12)



2)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
도단을 포위함 (6:13~14)



3)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눈이 열려
하나님의 산에 가득한 불 말과

불 병거를 봄(6:18~19)



4) 엘리사의 기도로
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어

사마리아로 유인 당함 (6:18~19)



5) 엘리사의 기도로
사마리아에 도착한 아람 군대의

눈이 열림 (6:20)



a. 엘리사의 만류로 왕은 아람 군대를 치지 않음
b.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공급함
c. 그들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돌려보냄
d. ‘아람 군사의 부대’(게두데이 아람; 침투 부대)가

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함

6) 사건의 결말 (6:21~23)



2. 아람 군대의

사마리아 성 포위 공격

(열왕기하 6장 24절~7장 20절)



a. 아람 침투 부대의 공격은 없어졌지만 대규모 전면전은 계속됨
b. 아람 왕 벤하닷의 사마리아 포위 공격으로 기근이 심해짐
c. 물가의 급등: 

-비둘기 똥 ¼갑(1갑=2.2 리터)이 은 5세겔
(=노동자 한 달 월급)

-나귀 머리 하나는 은 팔십 세겔(=노동자 16개월 월급)
d. 여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음

1) 아람의 사마리아 포위 공격으로 기근이 극심해짐 (6:24~30)



a. 분노한 왕은 재앙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림:
“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
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
벌을 내리실지로다” (31절)

b. 왕의 분노는 여호와를 향한 것이었음:
“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
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” (33절)

c. 분노한 왕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자객을 보냄:
“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
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
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”(32절)

2) 왕이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냄 (6:31~33)



a. 엘리사의 예언: 
“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
고운 밀가루 한 스아(약 13리터)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
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” (1절)

b.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의 불신 반응: 
“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” (2절)
-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
-하나님의 선지자를 불신
-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내세움

c. 엘리사의 선포: 
“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”(2절) 

3) 엘리사의 예언과 한 장관의 불신 (7:1~2)



a. 절망적 상황에서 앉아서 죽기보다는
아람에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 (4~5절)

b. 아람 진영이 빈 것을 발견 (5절)
c. 여호와 전쟁 (6~7절)
d.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함 (8절)
e. ‘아름다운 소식’을 성읍 문지기에게 알림 (9절)
f. 문지기는 ‘아름다운 소식’을 왕궁에 알림(10절)

4) 성문 어귀의 네 나병 환자 (7:1~10)



a. 왕은 빈 아람 진영을 기만 전술로 오해 (12절)
b. 신하 중 한 사람이 정탐꾼 파견을 제안 (13절)
c. 정탐 결과 아람 군대가 요단을 건너

도망한 것을 확인

5) 왕의 반응과 조치 (7:11~15)



a. 백성의 아람 진영 노략으로 물가가 급락함 (16절)
b. 왕의 측근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

백성에게 밟혀 죽음 (17절)
c. 그의 죽음은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하였기 때문 (18~20절)

6) 사건의 결말 (7:16~20)



3. 두 사건을 통한

기적의 바른 이해



1) 두 사건 모두
아람 군대의 공격과 관련됨



a. 첫 번째 사건: 
포위 공격을 막으심

b. 두 번째 사건: 
포위 공격을 허락하여 극심한 기근을 일으키심

2) 두 종류의 포위 공격이 있었으나
각기 다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



a. 첫 번째 사건: 
세상의 어떤 군사력보다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심

b. 두 번째 사건: 
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결과

3) 두 사건에 담긴 교훈



a. 기적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
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임

b. 기적의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분
c. 기적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큰 영역을 맡겨주심

4) 기적의 바른 이해



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?

강의를 마무리하며



1.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

2. 불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앞세우는

자기 중심적 교만이다

3.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살아야 하지만

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

오늘의 적용


